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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

▪  최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세수입 전망오차가 커짐에 따라 재정 
운용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
 ‑  2021년 및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호조 및 반도체 관련 
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

 ‑  반면, 2023년에는 그동안 세수 증가를 견인해온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부진과 2022년 
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업 영업실적의 급격한 감소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

・  2023년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: (정부) 59.1조원 vs. (NABO) 60.2조원

▪  이하에서는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의 원인을 진단하고, 이러한 요인의 지속 
가능성에 따른 2024년 세입전망을 살펴보고자 함

▪  2023년 세수결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생
 ‑      2023년 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에서 법인세(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43.1%)와 양도 

소득세(20.5%)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.6% 수준

・  한편, 정부 재추계 결과(’23.9.)에서도 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63.7%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
기인 

[그림 1] 연도별 세수오차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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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: 1) 세수오차액은 (본예산-결산), 세수오차율은 오차액/ 
            결산x100(%)로 계산
       2)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치 기준
자료: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단위: 조원, %)

주: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」,  
            2023.10.

(단위: 조원)

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

정부 추정 NABO 추정

총국세 △59.1 △60.2

소득세 △17.7 △17.7

- 양도소득세 △12.2 △12.3

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△25.4 △25.9

부가가치세 △9.3 △8.8

기타 △6.7 △7.7

[표 1] 2023년 세목별 세수오차 추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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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
국세수입 전망  
및 시사점

▪ 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 및 부동산 
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
 ‑      법인의 영업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법인세 증가를 견인하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

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

 ‑     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
등으로 2023년 들어 거래량과 매매가격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

▪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은 361.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
(367.4조원) 대비 6.0조원(△1.6%) 낮을 것으로 전망
 ‑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전망은 2023년 전망(340.3조원) 대비 21.1조원 증가할 것으로 
전망

[표 2] 부동산 매매가격 및 매매량 변동률 추이 

주: 1) 가격지수는 매분기 말의 전국평균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(’21.6.=100) 및 지가지수(’22.10.=100) 기준 
       2) 거래량은 주택 및 토지의 매분기말까지의 누적 매매거래량을 기준
자료: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

2022 2023

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

가격지수
주택 7.5 4.8 1.2 △4.7 △8.0 △8.8 △7.6

토지 4.1 4.0 3.7 2.7 1.8 0.9 0.4

거래량
주택 △50.6 △44.5 △49.0 △49.9 △13.8 △11.5 1.4

토지 △34.1 △31.4 △35.3 △37.8 △26.7 △24.7 △18.0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, %)

[그림 2]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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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: 1) 영업실적 증감률은 유가증권 상장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산출
       2) 2023년 연간 영업실적 증감률은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(’23.11.9.기준)를 바탕으로 계산
자료: (실적) 한국거래소 자료, (전망) FnGuid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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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  2024년 우리 경제는 2023년 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
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・ 반면, 2023년 법인 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

 ‑  정부 예산안(367.4조원)보다는 6.0조원(△1.6%)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, 이는 법인의 
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기인

・ 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,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
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를 정부 
예산안 대비 2.7조원(△3.5%) 낮게 전망

[표 3]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

주: 1)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관세, 주세를 포함 
       2)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, 증권거래세, 인지세, 과년도수입, 종합부동산세, 농어촌특별세를 포함
       1.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」, 2023.10.

2023년
NABO 

전망
(A)

2024년
정부 

예산안
(B)

2024년
NABO 

전망
(C)

전년 대비(C-A) 예산안 대비(C-B )

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

총국세 340.3 367.4 361.4 21.1 6.2 △6.0 △1.6

  소득세 114.2 125.8 124.8 10.7 9.3 △1.0 △0.8

- 양도소득세 17.4 22.4 21.1 3.8 21.6 △1.3 △5.7

  법인세 79.1 77.7 75.0 △4.1 △5.2 △2.7 △3.5

  부가가치세 74.4 81.4 81.1 6.7 9.1 △0.3 △0.4

  기타 72.6 82.5 80.5 7.8 10.8 △2.0 △2.4

- 기타 소비세수1) 35.5 44.2 43.4 8.0 22.4 △0.7 △1.7

- 기타 자산세수2) 37.2 38.3 37.0 △0.1 △0.4 △1.3 △3.3

(단위: 조원, %)

[그림 3] 반도체 가격 추이 [그림 4] 원유 및 광물가격 추이
(단위: 달러/bbl, 2016=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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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(반도체) DataGuide, (원유 및 광물가격)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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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 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
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1.3조원(△5.7%) 
낮게 전망

・  또한,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3년 및 2024년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의 전망에 대해 
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

▪  만약 2024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
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

 ‑ 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, 미–중 무역갈등 장기화,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, 중국의 경제성장세 
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 존재

 ‑  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
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·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·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
필요

[표 4]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: 2024년 기준

주: GDP 구성요소의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」, 2023.10.

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민간소비 
증가율

통관수출
증가율

통관수입
증가율

명목임금
상승률

국회예산정책처(A) 4.2 2.0 2.2 7.2 5.7 3.0

정부(B) 4.9 2.4 2.2 8.8 3.0 3.8

차이(A-B) △0.7 △0.4 0.0 △1.6 2.7 △0.8

[그림 5]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추이 [그림 6] 금리 실적 및 전망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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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: 1)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00 이상이면 시장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
       2) 금리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(’23.10.) 기준
자료:    통계청, ｢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｣,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 및 국회예산정책처, ｢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｣, 

2023.10., 한국은행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자료

(단위: %)

(단위: %)


